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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문화재

하세데라 절의 본존인 십일면관음보살상은, 높이가 10.18m로 목조 관음상으로는 일본 최대급에 속합니다. 하세데라 절의 십일면관음보살상은 8세기에 오미(지금의 시가현)의 신령이 깃든 녹나무를 사용해 만든 관음상이 최초로, 후에 몇 차례의 낙뢰로 소실되기도 했지만 불에 타고 남은 상의 일부를 다음 관음상의 몸체 안에 넣는 형태로 계승되어 왔습니다. 현재의 상은 1538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표면이 금박으로 덮여 있습니다. 정면 얼굴 위에는 보살의 얼굴이 3면, 분노의 얼굴이 3면, 엄니를 드러낸 얼굴이 3면, 머리 뒤에서 웃고 있는 얼굴이 1면, 머리 위에 얼굴 1면이 있습니다. 머리 위에 있는 얼굴 1면은 관음보살이 깨달음을 얻은 후의 얼굴입니다. 즉, 관음에서 아미타여래로 변화한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세 관음은 관음으로는 드물게 오른손에 석장(승려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대반석이라는 사각형 모양의 대좌 위에 서 있습니다. 대반석은 굳은 결심을 뜻합니다. 이는 관음의 자비심이 일상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미치길 바라는 굳세고 강인한 마음임을 의미합니다. 봄과 가을, 3월 초순~7월 초순과 10월 중순~12월 초순의 기간에는 관음이 서 있는 방을 배관할 수 있으며, 그의 발을 직접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참배객들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의 발을 만진 탓에 그 부분의 금박은 벗겨져 있습니다.
